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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읍 태흥2리 특산품 '당일바리 옥돔' 아시나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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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태흥2리의 제2의 특산물은 ‘당일바리 옥돔’이다.  

 

매일 새벽 8척의 배가 지귀도 인근 바다로 나가 옥돔을 주낙으로 잡고 있다.  

 

주낙은 가는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단 어구다. 대개 얼음을 싣고 가서 2~3일 동안 조업해 옥돔

을 잡는 것과 달리 이 마을 어민들은 당일 잡은 옥돔만을 팔고 있다.  

 

‘얼음 바리’나 ‘냉동 바리’ 옥돔이 아닌 제주산만 취급하면서 여느 생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

로 맛이 뛰어나다.  

 



 

마을 자체 위판장에서 열리는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옥돔이 거래되고 있다.  

 

옥돔을 잡는 방식도 특이하다. 바닥까지 주낙을 드리워 놓고 물살에 맞춰 재빨리 잡기 때문에 낚

시바늘로 옥돔 내장이 터지는 일이 거의 없다. 옥돔의 배를 갈라 보면 유난히 하얀 살결이 이를 

증명하고 있다.  

 

반면, 내장까지 낚시바늘이 들어간 옥돔은 나중에 염장과 건조를 해도 살점에 붉은색 핏기가 남

아 있게 된다.  

 

매일 새벽 잡아온 옥돔을 직접 염장하고 진공포장해 전국에 팔고 있는 강용만씨는 “당일바리 옥

돔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‘태흥 옥돔’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”며 “태흥 옥돔은 길이는 다소 

짧지만 살이 탱탱한 것이 특징”이라고 말했다.  

 

강씨는 “태흥 옥돔은 맛과 품질이 최상급인데도 홍보 부족으로 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다”며 

“앞으로는 잡는 어업이 아니라 체험과 축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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